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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산업학과 신설 배경

2015년 세계인구보서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는 약 73억명이며 앞으

로 그 수는 꾸준히 중가되어 2030년에는 85억명, 2015년에는 96억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어 2050년 경에는 현재의 2배 이상의 식

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고부가가치식량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은 지구상 존

재하는 전체동물의 약 70%에 해당하는 어류를 양식 및 육종, 고부가

치치 자원화를 위한 전문 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는 생물 종 다양성의 보고인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

고, 수산/어업 자원 생산량이 전국 3,4위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한 해

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기관

이 전무한 상태이다. 더욱이, 충청남도는 해양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

하여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수년전부터 진행하

고 있으나, 충남지역 기업 및 정책운영자 중 해양바이오 전문가가 없

어 아직도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더욱이, 해삼클러스터 조성 기본계

획이 수립되어,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해삼클러스터는 해삼

의 증 / 양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공, 기능성원료개발 등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산업과 더불어 한국해삼공사와 국립해삼연구소등을 설

립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충남지역 어촌 활성화를 위해 수산

물 및 관광개발 등을 목적으로 충남연구원에 ‘어촌특화지원센터’가 

2017년11월 발촉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2018년 3월에 한서대학교(총장 함

기선) 해양바이오산업학과가 신설되었으며, 본 학과에서는 수산 / 해

산 동식물 육종 분야의 기초 및 응용관련 전문지식을 충남 현실에 맞

게 교육하여 관련 산업체 및 새로운 블루오션 산업분야를 창출 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입학생부

터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현재 교과과정 개편 

중에 있다.

2019.3 신입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춘천센터 견학 단체사진

2019.3 신입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춘천센터에 있는 전자현미경과
인증샷. 오른쪽에서부터 한우지, 박종규, 윤재욱, 김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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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산업학과 비젼 및 세부전공

- 수산동물증양식

현재까지 수산증양식은 노동집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어

가 인구의 고령화로 어가 노동력의 대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에, 우리 학과에서는 양식시설 자동화를 위해 지역대학 혁신사업지원

을 받아 ICT기반으로 수산동물 증양식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캠퍼스에 입주해 있는 선도기업과 연계가 되어 산업

체-학과간 현장실습이 이루어져 실무형 수업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 수산가공식품

수산식품은 식품 중에서 변질이 가장 빨리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경로가 단축되어야 하는데, 우리학과에서는 직접 생산한 수산물

을 직접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 중에 있고(2020.2완공), 우리학

교내 식품분석센터 및 기업과 연계하여 현장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

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 해양천연물식의약품

미이용 해양생물자원에서 다양한 기능성 해양천연물을 탐색하여 산

업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식의약품 소재의 발굴 및 탐구를 목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충남에서 직접 포집한 미세먼지 및 충남 

대표 수산물을 활용하는 등과 같은, 충청남도 수요형 인재를 양성하

는데 목표를 두고 교육을 하고 있다. 

한서대학교 식품분석센터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식품분석센터(센터장 정광보)는 식품의약

안전처로부터 2010년8월25일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식

품자가품질검사, 영양성분표시, 미량영영성분분석 및 유통기한 분석 

등의 분석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다. 분석장비로는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수분, 회분 측정기,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가스크로마

토그래피, ICP 등 다양한 분석장치가 구비되어 있다. 더 자세한 사항

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http://www.hufac.co.kr/).

한서대학교 해양바이오소재 연구실

한서대학교 해양바이오소재 연구실에서는 주로 미이용 해양생물자

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물질을 창출하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

다. 특히, 충청남도 특산 수산물인 흰다리새우, 해삼 그리고 김을 활용

한 다양한 소재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연구실이지만, 현재 석사 3명, 학부학생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0년 1월 박사후과정생 1명과 석사과정생 2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s://sites.google.com/site/chalabmarinebioresource/

home).

한서대학교 식품분석센터 센터장 정광보 교수(좌)와 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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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주 형
군산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교수

연구실 소개, 사업단 소개 
군산대학교 김주형 교수 기초연구실 지원사업 선정

군산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김주형 교수(수산과학연구소 소장)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공모한 집단연구지원사업의 기초연구실 

지원사업에 2019년 8월에 최종 선정되었다. 기초연구실 지원사업은 

연구팀 및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해 소규

모 연구그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 과제는 평가대상 과제 수 기

준으로 8.1%의 선정률을 보였다. 본 과제의 연구 사업비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로부터 2.5년 동안 2.5억을 지원받고, 차후 성과에 따라 3

년간 15억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기초연구실 과제 책임자인 김주형 교수는 군산대학교 이인아 교수

(화학과), 신계화 교수(식품영양학과), 인천대학교 김일남 교수(해양학

과)와 함께 “유해 바다녹조의 생지화학 순환과 바이오매스 활용 연구

팀”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뿐 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심각한 사

회, 경제적 피해를 제공하는 환경문제인 유해 바다녹조 대발생의 바

이오매스 제로 웨이스트(zero-waste)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지금까지 연구는 유해 바다녹조 대발생의 발생원인 규명과 관리방안

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제안된 과제는 생지화학적 순환을 고려한 생태

모델을 통해 생태계 서비스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 수

거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연구 목표이다(그림 1). 수거된 바이

오매스는 기존 해양바이오 산업의 소재개발 한계점을 극복한 전략을 

수립하여 유용물질 추출 및 찌꺼기 활용 연구를 수행하여 소재활용의 

극대화가 두 번째 연구 목표이다. 즉 바다녹조를 통한 연안의 정화작용

의 극대화 및 바이오매스 활용 전략을 통해 바다녹조 바이오매스 활용

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해조류 대

발생의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과도한 환경압박으로 밝혀지고 있으

며, 더 이상 해조류의 창궐을 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인식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각에서 해조류 대발생

의 장점을 극대화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관리기술 모델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1. 생지화학적 프로세스를 고려한 유해 바다녹조의 바이오매스 수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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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승 범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 석사과정

학회 후기 
7th European Phycological Congress (EPC7)

2019년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에서 

개최된 7th European Phycological Congress (EPC7)에 참여하

게 되었다. EPC7은 4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유럽의 조류 학회로서 유

럽 거의 모든 조류 연구자들이 모이는 학회이면서 미국, 아시아 등에

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큰 학회이다. 거대 조류, 미세 조류 

뿐만 아니라 시아노박테리아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분야에서의 새로

운 발견과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고 서로 만나 생생하게 의견을 교류

하면서 연구 발전을 도모하는 학회이다. 나는 운이 좋게도 4년 전 영

국에서 열린 EPC6에도 포스터를 들고 참여한 적이 있었다. 첫 해외 

학회였고 같은 조류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 자체에도 흥

분되고 즐겁게 공부했던 좋은 기억이 있는 학회였다. 그래서 이번 학

회는 지난 4년 동안 조류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바뀌고 진행되어 왔

는지 뿐만 아니라 나는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

가 되었다. 지난 번에는 포스터를 들고 갔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구두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기에 조금 더 부담감 있

게, 좀 더 의미 있게 학회를 맞이하였다. 

학회를 위해 크로아티아로 떠난 첫 날, 네덜란드를 경유하여 크로

아티아 자그레브로 들어가는 긴 비행 여정이었다. 피곤함도 있었지만 

학회에 대한 기대감과 구두 발표의 긴장 때문인지 그다지 몸이 무겁

게 느껴지지 않았다. 크로아티아 공항에 도착하고 숙소로 들어가는 

길에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는 상당히 조용하고 날씨가 좋은, 평화롭

고 한가로운 도시였다. 숙소에 짐을 풀고 학회장으로 등록을 하러 갔

는데, 학회장이 매우 고풍 있고 큰 호텔이었다. Welcome reception

에서 학회 참가자들의 가벼운 다과 시간이 있었다. 조류 분야에서 활

발히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보고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편

한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조

류 연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었다. 나 또한 그 연구를 함께 하고 있으며 학회를 통해 이 많은 사람

들과 커뮤니티를 이루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학회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다음날부터 여러 분야에서의 강연, 학생 

발표들이 빼곡히 준비되어 있었다. 조류에서의 evolution, ecology, 

life cycle, cell biology, biotechnology 등 정말 다양한 방향의 연

구 세션들로 채워져 있었다. 특히 omics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을 복

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회 일정의 중간인 수요일에는 workshop이 준

비되어 있었는데 광합성 또는 omics 관련한 집중적인 발표들과 함께 

전공 서적으로 배우는 듯한 강의도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

다. 이러한 많은 발표를 들으면서 공부하고 필기하며 참여하는 와중

에도 나는 구두 발표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열을 올렸다. 처음으로 

하는 구두 발표를 외국인들 앞에서 하게 되었고, 나와 같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기에 멋지게 발표를 하고 

싶었기에 자료를 마지막까지 수정하고 발음 연습하고 발표 내용을 고

치고 또 고치면서 발표 준비를 마무리해 나갔다. 학회 일정 속에서 공

부와 발표 준비까지 정말로 바쁘게 보낸 하루하루 였다.

그렇게 목요일까지 바쁘게 학회 일정을 소화하고 보니 어느새 학회

의 마지막 날, 금요일이 찾아왔다. 이날에는 생명공학, 응용과학 분야

의 세션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의 발표였다. 오전에 

발표를 들으면서도 중간중간 계속 발표 연습하고 준비했다. 마침내 

내 발표 차례가 되었고 연습했던 대로 발표자료를 넘겨가며 자연스럽

게 내용을 전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어쩌면 나와 비슷한 연구를 하

고 있거나 같은 종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상당히 궁금했고 긴장됐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나왔고 다행히 충

분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었다. 나름 잘 대답을 하고 드디어 발표

를 마쳤다. 발표가 잘 끝났음에, 질문에 잘 대답했음에 안도감과 함께 

몸이 가벼워지고 뿌듯했다. 몇 개의 발표가 더 있고는 금방 학회 폐회

사 차례가 되었고 4년 뒤에 있을 다음 학회를 기약하면서 학회 일정

이 모두 끝났다. 지난 4년전 학회에서는, 처음 가는 해외 학회였고 갓 

입학한 대학교 신입생처럼 있었던 그때와 달리 많은 연구자들 앞에서 

내 연구를 결과를 자신 있게 직접 말로 전달하고 질문을 받고 답하

는 시간을 가져봤다는 것이 나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다. 

이들 앞에서 내가 발표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 결과

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다. 활발한 연구와 그에 따른 

결과들은 결국에는 학회에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나의 명함,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좋은 기회를 통해 

이 학회에 연속으로 참여할 수 있었음에 너무나 기뻤고 다음 학회에

도 좋은 결과와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은 좋은 학회였다

학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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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구두 발표 모습

학회 갈라 디너 EPC7 참가자 단체 사진

EPC7 학회 등록 데스크의 입간판에서

학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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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소 진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 석사과정

학회 후기 
2019년 여름,

University of Connecticut의 Seaweed lab에서의 생활

지난 2019년 7월3일부터 6주간 미국 코네티컷 주 스탬포드에 

위치한 코네티컷주립대학교(UCONN)를 방문하여 “Integrated 

Seaweed Hatchery and Selective Breeding Technologies 

for Scalable Offshore Seaweed Farming”라는 프로젝트에 참

여하게 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미국 에너지부 ARPA-E(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Energy)에서 지원을 받아 수행되

고 있으며, 해조류 육종 기술을 이용한 외해양식에 적합한 품종개발 

및 외해양식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미국 우

즈홀 해양연구소와 알라스카 주립대학교, 코네티컷 주립대학교, 코넬

대학교, 그린웨이브 등 미국 내 유수의 연구기관과 아일랜드와 칠레, 

그리고 인천대학교의 해조류 양식, 해양공학, 해양경제학, 유전학 분

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큰 규모의 프로젝트이다. 

지난 해, 인천대학교 해양생태 및 친환경양식 실험실(MEGA Lab)

에 있는 신숙경 학생 또한 과제 참여를 위해 UCONN을 방문하였기

에, 미리 미국 생활에 대한 조언을 들었지만 낯선 곳에서 그리고 처

음 보는 사람들과 실험실 생활을 한다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고 어렵

지 않을까 괜한 걱정부터 앞섰다. 또한 주변에서 듣기에 미국에서의 

입국 심사가 아주 까다롭다고 하여 미리 겁부터 먹고 있었지만 도착

하기 전 열심히 외운 문장 덕에 웃으며 입국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

다. 6주동안 UCONN의 Post-doc인 Schery와 랩 매니저 Michael

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Schery는 내가 도착하자 마자 

UCONN lab을 구경시켜 주었는데, 앞서 신숙경 학생이 실험실의 규

모가 엄청 크다고 해서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직접 보게 되니 내가 생

각하던 규모보다 더욱 큰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되었다. UCONN Lab

은 6개 이상의 실험실로 구성되어 있고, 냉장고 형태의 챔버가 아닌 

워크인 형태의 챔버 3개나 구비되어 있어 실험을 하기에도 편할 뿐만 

아니라 챔버의 온도가 올라갈까 급하게 챔버 문을 닫을 필요도 없다

는 점이 너무 부러웠다. Schery가 친절히 실험실과 실험실 학생들도 

소개시켜준 다음 내가 해야 하는 실험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해

주었다. 도착하기 전 미리 걱정하던 감정들이 새로운 설렘으로 바뀌

었고, 6주동안 행복한 실험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다

는 마음을 다잡게 해준 미국에서의 첫날이었다.  

UCONN lab에서 나의 첫 실험은 Acadian marine plant 

extract powder (AMPEP)와 Kelpak® 이란 갈조류 추출물을 이

용하여 열대 해조류인 Eucheuma isiformes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실험을 시작하였다. AMPEP은 Ascophyllum nodosum이라는 갈

조류에서, Kelpak®는 Ecklonia maxima라는 갈조류에서 추출한 

이용한 bio-stimulant 즉 생물 촉진제인데, AMPEP와 Kelpak®

은 농작물의 뿌리를 발달시켜 영양염 섭취량 증가와 병해 감소 등

의 효과로 농작물 수확량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현재 농

업 비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조류에게 적용시켜 본 사례가 드

물기에 해조류에 AMPEP과 Kelpak®이 미치는 영양염 섭취량 및 

생장에 대해 알아보려 실험을 진행하였다.  두번째 실험은 female

과 male Saccharina latissima를 AMPEP와 Kelpak®에 다양

한 조건으로 노출시킨 후 cross시켜 fertilization을 진행한 후 생

긴 blade를 Poxes라는 용기에 배양하는 실험이었다. 그러나 cross

를 진행한 후 어떠한 이유인지를 모른 체 fertilization이 되지 않아 

blade가 형성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다양한 방법으로 

fertilization을 시도해 보았으나 결과적으로는 blade가 형성되지 않

아 다른 실험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었다. UCONN에서의 세번째 실

험은 엽체의 색이 서로 다른(Red and Yellow) E. isiformes 개체들

을 이용하여 영양염 섭취량 및 생장에 대해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하

였다. E. isiformes이 두가지의 서로 다른 색을 띠는 이유가 서로 다

른 서식환경(영양염 농도) 영향인지, 혹은 색소구성이 완전히 바뀐 돌

연변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을 하기 앞서 

많은 준비 시간이 요구되었고 실험이 시작된 후에도 매일 주기적으로 

확인 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6주동안 시작한 실험

들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으며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6주동안의 Stamford에서의 생활을 되돌아보았을 때 웃음을 짓

게 만들어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조금은 내성적인 나의 성격으

로 인해 미리 겁을 먹고 걱정을 하던 Stamford에서의 첫날과는 달리 

house mate인 Schery와 Michael과 함께 각자 나라의 전통음식

을 서로 만들어주며(나는 양념치킨과 비빔밥을, Schery와 Michael

은 멕시코 전통 음식인 과카몰리와 타코를 만들었다.) 친밀감을 형성

하였고, 뉴욕 맨하탄의 독립기념일 불꽃 놀이, 한인 마트, 자유의 여

신상 등 함께 보고 다니며 추억을 쌓았다. 또한 UCONN lab에서 많

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는데 매주마다 Post-doc 및 대학원생들

의 자발적인 토론을 통해 실험실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실험실에

서의 가장 필요한 부분인 communication의 중요성을 더욱 더 깨닫

학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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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lance 사용 모습

3. UCONN의 Charles Yarish 교수님,
나의 지도 교수님인 김장균 교수님 그리고

UCONN lab의 학생들과 기념사진

4. 나의 Housemate인 Schery, Michael 그리고
Maribel과 함께 양념치킨을

6. 미국 맨하탄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2. 두가지 다른 색(Red and Yellow)의 E. isiformes

학회 후기

게 되었다. 

조금은 바쁘게 살아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한국에서의 생활과는 

달리 아침부터 강아지들과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길에서 토끼를 마

주치는 등 자연친화적이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5시에 퇴근하는 

워라벨(Work-life balance) 문화를 통해 조금은 더 내 자신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Stamford에 6주동안 머무르며, 부족한 저에게 해외에서의 값진 실

험실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Yarish 교수님과 저의 지도 교수님

인 김장균 교수님, 외로운 미국 생활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저

의 house mate이자 UCONN lab 일원인 Schery와 Michael, 그리

고 몸은 멀리 있었으나 마음은 항상 함께 있던 신숙경 학생에게 감사

의 마음을 전하며 다시 한번 더욱 멋진 곳에서 만나기를 기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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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취득

루이 그라프(Louis Graf)

•학위 : 이학박사

•취득대학 및 지도교수 : 성균관대학교 생명과학과 윤환수 교수

•졸업년월 : 2019 .08. 26  

•현소속 : 성균관대학교 윤환수교수 연구실 박사 후 연구원    

논문 제목

The nuclear genome of Undaria pinnatifida

논문 요약

Kelps are large multicellular brown algae typically organized with attachment structures, named holdfasts, stipes 

and photosynthetic blades. Observed in a wide range of ecosystems, they are most prominent in intertidal to 

subtidal zones of temperate and polar waters where they can form dense forests that provide crucial ecological 

services. Despite their importance, genomic resources for the kelps remain scarce. The brown alga Undaria 

pinnatifida presents all the typical features of kelps and is an abundant species in the coastal ecosystems of 

eastern Asia. Undaria pinnatifida also has significant cultural and economical value as it is extensively cultivated in 

this region for food consumption, abalone farming and for its extracts. These characteristics are making of Undaria 

pinantifida an interesting target to expand the collection of brown algae genomic data.

In this thesis, the complete nuclear genome of Undaria pinnatifida was sequenced and systematically analyzed at 

three different scales, from a comparative analysis with previously reported brown algae genomes, to comparison 

between individuals from a range of populations and finally to transcriptomic analysis between different tissues 

within one individual. This progressive close up analysis brings unprecedented insights into the biology and 

evolution of the brown algae genome and chromosomes, population dynamics, genetics and genome evolution 

and physiology and gene expression in different tissues. Taken together the work presented in this thesis draws a 

complete and new genomic picture of the brown alga Undaria pinnatifida

회원 소식
2019 Member’s Newsletter

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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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숙 경

•학위 : 이학박사

•취득대학 및 지도교수 :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김장균 교수

•졸업년월 : 2019년 02월

•현소속 :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논문 제목

Development of novel land based seaweed cultivation systems for nutrient bioextraction

논문 요약

Optimal stocking density of the marine red alga Gracilaria vermiculophylla was determined to maximize productivity 

and nitrogen removal in biofloc effluent. Gracilaria vermiculophylla was cultured at 0.2, 2, 4 and 8 g L-1 (FW) of 

stocking density, 160 ± 10 µmol m-2 s-1 of light emitting diode (LED) and 12:12 L: D photoperiod for 20 days. 

Gracilaria vermiculophylla was cultured in effluent from a juvenile Paralichthys biofloc tank culture system and von 

Stosch enriched (VSE) medium at 20°C. The total nitrogen and phosphorus concentration of VSE medium was 

adjusted to 1000 µmol L-1 and 33 µmol L-1, respectively. Specific growth rate was significantly higher at 0.2 than 

8 g L-1 at both media. However, the productivity was significantly higher at 8 than 0.2 g L-1 at both media. Tissue 

carbon contents were not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medium at 8 g L-1 (34.9% in VSE and 34.0% in biofloc). 

However, tissue nitrogen conte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at VSE medium than at biofloc medium at 8 g L-1 

(3.7% in VSE and 3.4% in biofloc). The carbon removal rate was highest at the highest stocking density, 12.99 mg 

L-1 d-1 (VSE) and 11.41 mg L-1 d-1 (biofloc), respectively. Also the nitrogen removal rate was highest at the highest 

stocking density, 1.50 mg L-1 d-1 (VSE) and 1.31 mg L-1 d-1 (biofloc), respectively. The nutrient removal was not 

significantly influenced by medium at 8 g L-1. These results show that Gracilaria vermiculophylla can grow and have 

the potentiality to efficiently remove nutrients in the biofloc medium at high nitrogen concentration

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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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소식

2019. 05. 03 루이그라프(성균관대학교) ISS 2019 (23rd International Seaweed Symposium) 'Dr. Maxwell S. Doty Memorial Award' 수상

2019. 05. 03 조충현(성균관대학교) ISS 2019 (23rd International Seaweed Symposium) 'Best Student Oral Awards' 수상

2019.05. 03신숙경 (인천대학교) ISS 2019 (23rd International Seaweed Symposium) 'Best Student Oral Awards 및 젊은연구자상을 수상

김영환 명예교수(충북대학교 / 한국조류학회 제8대 회장) 2017년 발간된 『Botany: An Introduction to Plant Biology, Sixth Edition』을 단독으로 번역하

여 2019년 2월 『식물학: 식물생명과학 입문서, 제6판』을 발간 [(주)도서출판 월드사이언스, 767 pp.]

수상소식 / 회원동정

회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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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장 황은경

“유럽의 지속가능한 해조류양식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Phycomorph European Guidelines for a Sustainable Aquaculture of Seaweeds, PEGASUS)

최근 해조류에 대한 산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5월 유럽 과학기술협력기구

(Europian Cooperation in Science & Technology, COST) 지원으로 해조류 양식, 가공 및 식품안

전 등 해조류 이용 전 분야에 걸친 가이드라인이 제작 배포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18개월간 20개국 

52저자들 간의 협력을 통해 작성되었다. 한국에서는 필자가 이 가이드라인 제작에 참여하였음을 밝힌

다.

Phycomorph는 해조류 유전학, 양식 및 생물학적 지식을 영역으로 하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의미하

며,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해조류 양식 발전을 위한 유럽의 도전

해조류는 연안 생태계에서 중요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한다. 먹이사슬, 해안 침식의 방지, 질소 또는 인

산염 제거에 의한 생물학적 복원 및 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의 제거 등이 그것이다.

해조류는 미래를 위한 유망한 생물자원이며 고부가가치 해조류 화합물(화장품 및 식품)에 대한 수요가 

유럽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 분야는 경제, 환경적 차원, 기술적, 법적 및 환경차원에서 다차원적이다. 

마케팅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 유익한 교류와 협력을 의미하는데, 산업계, 어업인, 연구원 및 정

책 입안자들에게 도움을 준다.

해조류 양식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시장 규모, 환경적 제약 및 지역의 유전적 다양성 보존, 

기초 및 응용 연구 확대 필요성, 식품 품질, 중금속 또는 외래종, 그리고 자동화의 제약 등이 그것이다.

PEGASUS의 지침은 전문가의 조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분야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해조류 양

식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고 핵심 요지 및 중요 단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지침서의 목

표이다.

해조류 양식 과정

해조류 양식의 잠재적 문제는 외래종의 유입 위험뿐만 아니라 양식장으로부터 야생 개체군으로 기생충과 병원균이 전염될 위험, 양식종의 탈출 가능성, 지

역 생물 다양성 보존, 우수 품종의 손실 및 양식 폐기물 관리 등이 있다.

자연 생태계의 유전적 다양성 보존

각 지역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수상소식 / 회원동정

무료 다운로드

https://www.phycomorph.org/pegasus-

phycomorph-european-guidelines-for-a-

sustainable-aquaculture-of-seaw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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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으로서의 해조류

식량 시장은 서구 국가들에서도 매우 낙관적이나 아직은 시장의 발달을 위해서 많은 입법적 제약을 넘어서야만 한다. 29종의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가 유

럽에서 식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조류는 영양기능성 식품, 생리활성 식품 또는 영양분이 많은 슈퍼 푸드로 알려져 있으나 화학적 위험 평가를 비롯한 

위험-편익 분석을 위한 과학 및 임상적 연구가 필요하다.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요오드 함유량, 중금속 및 영양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해조류에 대한 식품 안전성과 다른 오염물의 역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요오드 함량, 중금속 및 영양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특히 사료 규제를 위

한 무기 비소 수치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경제 및 산업

산업계의 발전과 지원은 투자를 필요로 하며 연구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해조류 양식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바이오매스 생산의 표준화 

및 품질 평가를 포함하여 현재 유럽 해조류 생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실정이다. 양식 효율은 계절적 및 지리적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양식 생산량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종의 생활사를 더 잘 이해하고, 성숙과 생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해조류 유전학에 대한 과학 지식이 필요하다. 최종 목표는 육종

과 선발 프로그램을 통제하여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다. 

통합적인 유럽의 관리 방향 제시

외래종에 관한 환경문제 : 유럽에서 경제적 관심을 갖는 외래종의 목록과 환경에 대한 위험성을 수립해야 한다.

추적 가능성, 유기농 인증 : 특정 시장에 대한 지역 변형의 개념은 통제된 원산지의 명칭이 필요하다. 이력 추적은 이러한 명칭을 정의하며, 인증 절차를 이

행해야 한다. 

식품안전 : 시장 개발을 방해하는 병목 현상이 유럽의 법률에서 확인되었다. 중금속과 같은 오염 물질과 요오드 및 무기 비소에 관한 법령은 해조류에서 

“음식”으로 다루어 져야 한다. 중금속, 요오드, 비소 등의 모니터링은 시장 장벽을 제거하고 다양한 오염 물질의 역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공할 수 있다. 

Phycomorph의 주요 목적 : 흩어져 있는 유럽 연구를 통합하는 것이다. 거시적인 발전에 대한 기본 지식을 단계적으로 변화시키고, 양식 개발에 특화된 

R&D 및 혁신 연구화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술을 유럽 및 전 세계의 현재 요구 상황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균형 잡힌 장기적 

권장사항이다. 

수상소식 / 회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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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3. 01 차선희 회원 가천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한서대학교 해양바이오산업학과 교수로 근무지 변경  

2019. 07. 01 황미숙 회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장 발령

2019. 07. 01 황은경 회원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장 발령

2019. 08. 01 최한길 교수 (원광대학교) 창업지원단장, 창업보육센터장 겸임) 발령

2019. 09. 01 이준모 회원 (성균관대학교 윤환수교수연구실 박사 후 연구원) 경북대학교 해양학과 교수 임명

2019. 09. 27 이철균 교수 (인하대학교) 아시아태평양국제조류학회 (Asia-Pacific Conference for Algal Biotechnology) 취임 (3년 임기)

2019. 04. 01 윤미선 회원 (Foreign associate professor - misunyun@tust.edu.cn) College of Marine and Environmental Sciences, Tinaji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hina

수상소식 / 회원동정

기장서 교수와 Dr. Andy

2018. 1월 ~2019. 기장서 교수 (상명대학교) 2월 미국 UC San Diego 스크립스해양연구소에서 방문연구(2018.1-2019.2)를 수행. UCSD Andrew Allen 

교수의 초청으로 해양 식물플랑크톤의 독성유전체 및 에코지노믹스와 관련된 공동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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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안내

학회 홈페이지(www.algae.or.kr)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시고, 입회비 및 회비 납부 후에 사무국으로 회원가입 승인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납부내역 조회가 가능하오니, 기존 회원님들께서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아이디 및 비

밀번호 변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 899. 5980

팩스	 02. 899. 5922

이메일	 algae@algae.or.kr

학회사이트	 http://www.alga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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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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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페드라게발 (Amphiroa ephedraea)

모로우붉은실 (Polysiphonia morrowii)

오키비단잘록이 (Griffithsia okiensis)

왜비단잘록이 (Griffithsia japonica)

왜사슬풀 (Champia japonica)

사카이대마디말 (Cladophora sakai)

그레빌레홑파래 (Monostroma grevillei)

미아베모자반 (Sargassum miyabei)

엔도오모자반 (Sargassum yendoi)

왜모자반 (Sargassum yezoense)

야마다갯쇠털 (Sphacelaria yamadae)






